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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표들, 그린피스 활동가 입국금지에 대한 공개서한 발표

2012년 4월 10일 서울 – 지난 4월 2일 마리오 다마토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 사무총장 및 활동가 2명이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입국을 거부 당하고 출국조치 됐다. 이들은 ‘에너지혁명’ 한국판 보고서 발표와 신규원전 건설반대 캠페인을 포함하는 ‘희망에너지투어’의 준비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 정당인 및 시민사회 대표들을 만나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YMCA 등 국내 주요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들은 이번 입국금지 사건을 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법무부 장관, 환경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다음은 공개 서한 전문-------------------------------------------------------
2010. 4. 10
존경하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님, 유영숙 환경부 장관님,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님 귀하
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한 탄압은 민주주의에 위배됩니다.

건강한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저희 시민단체의 대표들은 최근 그린피스 활동가 3명에 대한 정부측의 입국거부 및 출국조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 입니다.
건강한 민주주의의 척도는 정부의 탄압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개인의 의견을 얼마나 자유롭고, 열린 방식으로 토론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 그린피스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은 한국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반하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1주년을 맞아 최근 이뤄진 여러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 국민의 과반수 이상은 원자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와 같은 원전사고가 환경적, 경제적, 보건적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가할 수 있는 위협을 고려할 때, 원전에 대한 정직하고 투명한 토론은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원전반대 활동가에 대한 탄압은 곧 모든 국민의 발언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은 더 나은 에너지 미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자력산업계는 대안에너지에 대한 정보와 토론을 막으려고 하고 있고 그린피스와 같이 원전확대정책을 반대하는 단체들의 목소리가 억압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원전이 아닌 그린 산업으로 눈을 돌린다면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에너지 미래에 대한 활발한 토론의 공간을 인정할 때만 가능합니다.
시민단체 활동가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환경을 지키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장관님들께서 이러한 가치를 수호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서명인, (기관 가나다 순, 전자서명 생략)
그린피스, 쿠미 나이두 국제사무총장
녹색연합, 박경조 대표
여성환경연대, 남미정 대표
참여연대, 정현백 대표
환경운동연합, 지영선 대표
환경재단, 최열 대표
YMCA, 남부원 사무총장

보도자료 문의: 
최정훈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커뮤니케이션 담당
pkr@greenpeace.org, + 82 2 3144 1996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31(합정동 426-7) 오벨리움빌딩 4층
4/F Obelium Building, 426-7, Hapjeong-dong, Mapo-gu, Seoul, Korea T. +82 (0)2 3144 1994 F. +82 (0)2 6455 1995 www.greenpeace.org/korea
image1.png
GREENPEACE




